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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온 40°C를 오르내리는 남가주의 여름 날씨에

는 술 마신 것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쉽다.

‘styleM’(stylem.mt.co.kr) 에 따르면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는 홍조는 스트레스, 호르몬, 술, 담배, 맵고 자극적

인 음식, 급격한 온도 차이 등이 원인이다. 더운 날씨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는데, 이

것이 노폐물과 엉겨 붙어 모공을 막고 피부 트러블이 생

길 수 있다. 열 노화도 주의해야 한다. 열 노화란, 자외선

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발생하

는 노화 현상이다. 

피부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

소 생성이 늘어 피부 탄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외선으

로 인한 광 노화와 열 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얼굴에 열이 많아지면 모공이 확장되고 혈관이 팽창

하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홍조가 생긴다. 특히 

혈관이 많은 볼엔 홍조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홍조가 

생기면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률이 높아져 피부가 더 건

조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홍조가 생겼다면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고 보습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름철 홍조 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피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얼음물 세수나 

얼음팩 마사지를 시도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달아오

른 얼굴에 갑자기 찬 물이나 얼음을 대는 것보다 단계

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차

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직접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다

간 오히려 피부가 더 붉어질 수 있으므로 얼음팩에 수

건을 감싸거나 물에 적셔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굴 온도를 낮춰주는‘쿨링 화장품’은 어

떨까? 

쿨링 화장품 중 기화열을 이용하는 ● 에탄올 ● 알코

올 ● 액화가스류가 포함된 제품은 피해야 한다. 이 성분

들은 피부 표면의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날려 피부가 건

조해지고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에 존재하

는 냉각수용체인 온도감각채널 단백질을 활용하는 성

분인 멘톨이나 페퍼민트가 피부에 자극이 적다. 

또한‘일반 알칼리성 클렌저’보다는 자극이 적은‘약

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달아오른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는데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소듐라우레스

설페이트와 같은 합성계면활성제는 피부를 더 건조하

게 할 수 있다.

홈케어로도 열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홍조 증상

이 심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조를 방치할 경우 치료가 힘든 모공혈관확장증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상 초기에 혈관 레이저 치

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홈 케어를 해야 더 큰 효

과를 볼 수 있다.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 여름철 홍조 관리법


